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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외 국내 기사 참고

      비관세장벽 현안 : 
      이라크 가금류 24개국 수입 금지로 한국도 수출길 막혀  

이라크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총 24개국의 가금류 (냉동, 생 가금류 불문)의 수입을 

중단, 금지시켰다.

이라크는 지난 12월 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가 발병한 프랑스산 가금류의 수입 중단

을 결정, 1월에는 한국을 비롯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이집트, 가나, 홍콩, 인도, 이스

라엘, 아이보리코스트, 카자흐스탄, 라오스, 리비아, 미얀마,  멕시코, 네팔, 나이지리아, 

북한, 팔레스틴,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등 총 24개국의   

가금류 수입 중지를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들로 부터 식용란, 깃털로  

만든 가공품의 수입도 전면 중단하였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가금류에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위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이다. 병원성이 높은 조류 인플루엔자는 홍콩에서 1997년 첫 

인체감염 사례가 나온 바 있다. 이후 2003년과 2004년 아시아에서 유럽과 아프리카로 

퍼져 수 백만 마리의 가금류에서 감염을 유발하고, 수 백명의 사람에게 인체 감염을 

초래한 바가 있다. 이라크는 무슬림 국가로 돼지고기 대신 가금류 섭취량 및 국내  

생산량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고병원성 바이러스의 이라크 국내 유입을 원천적 

으로 차단하고 자국 내 가금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14, 2015년 1∼3월에 AI가 도내 오리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기적으로 AI가 발병한 이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2

월 기준 현재까지 약 3개월간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 

위생 규약에 따른 조류 인플루엔자(AI) 청정국 조건을 충족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

다.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한 만큼, 향후 이라크의 한국산 가금류   

수출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작업]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가금류의 경우 돼지고기 섭취 비중이 낮은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가능성

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른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인해 국내 

가금류 수출이 장기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근원

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각심 고취와 이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

성이 재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야생철새나 가금류 업계 관계자 등에  

의해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 

오는 5월까지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금류 업계 관계자의 신속한 

신고 체제, 가금류 폐사체 검사 의무화, 방역관리 실태 점검, 야생 철새 서식지 

검사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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